
LG, 여수엑스포에 “그린” 메시지
<그린 2020> 비전 실현 의지 … LED·OLED TV에 태양에너지까지

LG는 5월12일부터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에 <Life is Green>을 주제로 독립기업관인 LG관을 조성했다.

연면적 3724㎡(1130평)의 4층 높이인 LG관은 인류 최초의 디스플레이라 할 수 있는 물(水)이 전시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외관을 디자인했다.

2020년 그룹 전체 매출의 15%를 에너지, 전기자동차 부품, 리빙에코 등 그린 신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린 2020>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를 담았다.

LG관은 세계 최초의 <미디어 샹들리

에>를 비롯해 워터스크린 등 첨단 전시

연출기법이 동원됐다.

전면에는 수직낙하 물줄기로 만든 가

로 32.6m, 세로 4.2m 크기의 <워터 스크

린>에 영상을 투사해 <Life is Green>

영상 메시지를 구현했다.

인류 최초의 디스플레이는 물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하는 워터 스크린은 낮에

는 휴식공간으로, 밤에는 다양한 볼거리

를 제공하며, <미디어 샹들리에>는 LG

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54대 47인치 LED TV가 각각 수직으로 움직이며 대형 미디어쇼를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한다.

물과 세제 없이 세탁하는 휴대용 세탁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초소형 고출력 배터리, 실제 자연

에서 컬러를 채취해 색조화장을 하는 메이크업 펜 등 LG가 선보일 미래의 다양한 그린 콘센트도 소개된다.

<3D 퍼포먼스> 코너에서는 55인치 3D OLED TV 11대가 LG의 태양광 에너지 기술이 만드는 미래의 일상

을 실감나게 연출한다.

LG관은 에너지 절감, 폐자재 및 물 재활용, 전시물 지역사회 기증 등 친환경 전시관으로 꾸며졌으며, 전시

관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부착해 태양광 에너지를 LG관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워터 스크린, 수정원에 사용되

는 물도 정수해 재활용한다.

LG하우시스의 저탄소 친환경 자재가 사용됐고 남은 자재는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의자, 벤치, 테이블, 평상

등 휴게집기 제작에 재활용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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